
*객관적 상관물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사전 왈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객관적 상관물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학교 시험에서 객관적 상관물을 필수 암기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괜히 긴장하고 거
리감이 느껴지는 듯하다.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은 거의 모든 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객관적 = 나랑 상관이 없다) 로 보면 편하다.

​
내 소유의 핸드폰은 주관적일까? 아니다. 핸드폰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소
유의 돈은 주관적일까? 아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직관과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물건은 객관적이라고 봐도 좋다. 그렇다면 자연
물, 날씨, 사람, 건물 또한 객관적일 것이다.

(주관적 = 나랑 상관이 있다) 로 보면 편하다.

​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각, 감정, 마음, 육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육체도 때에 따라서 객관적이 될 수 있다. 틀니, 의수, 의족, 의안 등을 생각해
보면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객관적 상관물이란,

객관적 =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을
상관 = 나랑 상관이 있게 만드는 (의미를 부여하는)
물物 = 사물, 동물 등 만물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을 
나랑 상관이 있게 만드는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

화자는 정서를 표현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쓴다. 하지만 ‘나는 슬퍼’, ‘나는 외로워’와 같
이 직접적으로만 정서를 전달하면, 시 특유의 함축미와 세련미가 감소할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
객관적 상관물과 화자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대비 (대조)
ㄴ. 유사 (일치)
ㄷ. 환기 (생각나게 함. 떠오르게 함. 불러 일으킴)

*스토리텔링을 통해 각각 하나씩 살펴보자.

애인과 헤어졌다.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화자는 매우 우울한 상태(정서)다. 혼자 있는 방이 
싫어 거리로 나왔다. 거리엔 예쁜 음악이 울려 퍼지고, 행복해 보이는 수많은 커플들의 웃음 
소리와, 아름다운 조명들, 게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여서 축복하듯 눈이 쏟아진다. 덕분에 나
의 기분은 몇 배로 똥이 되었다.

a. 크리스마스 이브
b. 예쁜 음악
c. 행복한 커플들
d. 아름다운 조명
e. 축복하듯 내리는 눈

이 모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a크리스마스라는 기념일은 365일 중 하루일 뿐이고, b음악과 d조명은 가게가 손님을 끌기 위
한 장치일 뿐이며, c행복한 커플들과는 모르는 사이다. e아름답게 내리는 눈 또한 수증기가 
응결되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기상 현상일 뿐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내가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처지와 반대되어 보이며, 결
과적으로 나의 정서를 심화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려진 곰인형을 봤다. 눈에 쫄딱 젖어 매우 초라하고 쓸쓸해보였다. 집
에 들어와서 영화를 봤다. 영화 속 주인공은 애인과 이별하고 술에 취해 폐인이 되어가고 있
었다. 어느새 눈은 진눈깨비로 변해 비가 처량하게 오고 있었다. 게다가 밖에서는 바람이 울
부짖듯 휘몰아치고, 새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 들렸다. 덕분에 나의 기분은 몇 배로 딥deep해
졌다.

a. 버려진 곰인형
b. 영화 속 주인공
c. 진눈깨비
d. 바람 소리
e. 새 소리

이 모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
a곰인형은 솜과 천을 재료로 이용해 곰의 형태로 만든 잡동사니에 불과하고, b영화 속 주인공
은 허구의 인물일 뿐이다. c진눈깨비와 d바람소리 또한 눈과 마찬가지로 기상현상에 불과하
며, e새는 슬피 우는 게 아니라 짝짓기를 위해 소리를 낼 따름이다. (이는 의인화에서 다시 다
루겠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내가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의 처지와 비슷해 보이며, 결과
적으로 나의 정서를 심화한다.

​

그런데 이 상관물들은 나의 정서와 유사하다. a곰인형에게 느끼는 초라함과 쓸쓸함, b영화 속 
주인공에게 느끼는 연민, c빗소리의 처량함, d바람소리의 황량함, e새의 슬픈 울음. 모두가 사
실은 나의 정서를 대변한다. 그리고 이때, 상관물과 나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포개지며 겹쳐진
다.

​

이것이 바로 감정 이입의 실체다.

​

​

​



더 이상 괴로워하기 싫어 잊기로 했다. 선물들을 처분하기로 한다. 품목은 편지, 향수, 커플
티. 선물들을 펼쳐 놓고 보니 기분이 더욱 심란해졌다.

a. 편지
b. 향수
c. 커플티

이 모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

a편지는 종이 위에 써진 글자의 나열일 뿐이며, b향수와 c커플티는 시중에 널리고 널린 게 
향수고 티셔츠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내가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다. 이 상관물들은 선물을 준 주체와의 추억
을 생각나게 하며, 좋았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 일으킨다. 국어에서는 
이를 ‘환기한다’고 한다.
​

대비·대조, 유사·일치 관계가 아니라면 대부분 환기 관계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

​

​

​



+a
​

대비·대조, 유사·일치, 환기 외에도 객관적 상관물의 관계가 있다. 
바로 ‘동경’이다. 

백석 시인의 작품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갈매나무’
유치환 시인의 작품 ‘바위’ 속의 ‘바위’가 바로 그것이다. 

화자가 동경하고, 닮고 싶고, 되고 싶고, 롤모델로 삼는 대상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환기’ 속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해두면 유용할 것 
같다.

지금까지 세 가지 관계 상황과 +a를 통해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를 알아봤다.

​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다행이다. 객관적 상관물은 거의 모든 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듣는 노래 가사 속에도 수도 없이 많다.

즉,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